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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noted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s been utilized long 

time for the children for Chinese characters both in China and in Kore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 grammar between these two countries (China and Korea) is very different. However, most 

of translation were carried out on Chinese grammar (Han, 1583).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Tcheonzamun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an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Kim, 2023). 

The present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 meaning of Tcheonzamun is the same to the English name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e text for this study is 

somewhat old one (Han, 1583). And the range of this study is sixteen letters of (Tcheonzamun 481st-496th). The translating 

was done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Kim, 2023). The present researchers tried 

to obtain the ‘Modified pronunciation’ from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oem.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the masterpiece in Asia (Dallet, 1874). This study is done in order to translate this Tcheonzamun 

poem(Tcheonzamun 481st-496th) on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 title of this study is ‘“Thank you so 

much, My mother in-law, Hilye Sarah Kim!” (Tcheonzamun 481st-496th)’. The next is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present 

study.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Modified pronunciation in 

Korean alphabet.” Modified pronunciation in English alphabet>. 481-484 杜(Du) 藁(Go) 種(Zong) 隸(Ye). “되게 좋아?” 

Doi-ge Zo-ah? My husband! Do you love(Zo-ah?) the other woman better(Doi-ge) than me, your wife? 485-488 漆(Tchil) 

書(Seo) 壁(Byeog) 經(Gyeong). “치우셔! 비껴!” Tchi-u-sheo! Bi-ggyeo! My husband! Stop this sickly thing!(Tchi-u-

sheo!) And, get out of here!(Bi-ggyeo!) 489-492 府(Bu) 羅(La) 將(Zang) 相(Sang). “부러 잤어?” Bu-leo Za-sseo? My 

husband! You slept with(Za-sseo?) the other woman! However, do you say that this behavior does not depend o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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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You want to say that you were forced(Bu-leo) to do it. 493-496 路(No) 俠(Hyeobg) 槐(Gwae) 卿(Gyeong). 

“눕혀! 개겨!” Nup-hyeo! Gae-gyeo! My family members! Please, lay my husband down(Nup-hyeo!) on the mat! And, my 

husband! How are you going to protest(Gae-gyeo!) against me(your wife) after this terrible thing? (Now, the wife is full 

of angry and of grief!) “Thank you so much, My dear mother in-law, Hilye Sarah Kim!”. 

Keywords: “Thank you so much, My dear mother in-law, Hilye Sarah Kim!” (Tcheonzamun 481st-496th).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noted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s been utilized long time 

for the children for Chinese characters both in China and in Kore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 grammar between these two countries (China and Korea) is very different. However, most 

of translation were carried out on Chinese grammar (Han, 1583).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Tcheonzamun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an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Kim, 2023). 

The present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千字文) in Korea (Han, 1583). The meaning of 

Tcheonzamun is the same to the English name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e text for this study is somewhat old 

one (Han, 1583). And the range of this study is sixteen letters of (Tcheonzamun 481st-496th). The translating was done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Kim, 2023). The present researchers tried to obtain 

the ‘Modified pronunciation’ from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oem.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the masterpiece in Asia (Dallet, 1874). This study is done in order to translate this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481st-496th) on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 title of this study is 

‘“Thank you so much, my dear mother in-law, Hilye Sarah Kim!” (Tcheonzamun 481st-496th)’. The next is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present study.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Modified pronunciation in 

Korean alphabet.” Modified pronunciation in English alphabet> 

 

481-484 杜(Du) 藁(Go) 種(Zong) 隸(Ye). “되게 좋아?” Doi-ge Zo-ah? 

My husband! Do you love(Zo-ah?) the other woman better(Doi-ge) than me, your wife? 

 

485-488 漆(Tchil) 書(Seo) 壁(Byeog) 經(Gyeong). “치우셔! 비껴!” Tchi-u-sheo! Bi-ggyeo! 

My husband! Stop this sickly thing!(Tchi-u-sheo!) And, get out of here!(Bi-ggyeo!) 

 

489-492 府(Bu) 羅(La) 將(Zang) 相(Sang). “부러 잤어?” Bu-leo Za-sseo? 

My husband! You slept with(Za-sseo?) the other woman! However, do you say that this behavior does not depend 

on your intention? You want to say that you were forced(Bu-leo) to do it. 

 

493-496 路(No) 俠(Hyeobg) 槐(Gwae) 卿(Gyeong). “눕혀! 개겨!” Nup-hyeo! Gae-gyeo! 

My family members! Please, lay my husband down(Nup-hyeo!) on the mat! And, my husband! How are you 

going to protest(Gae-gyeo!) against me(your wife) after this terrible thing? (Now, the wife is full of angry and of grief!) 

“Thank you so much, My dear mother in-law, Hilye Sarah Kim!” 

 

The following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7 November 2025. 

 

우리 희례 사라 엄니, 고맙쏘잉! - 현희가 준 공책에서요. 

76 우리 희례 사라 엄니, 고맙쏘잉! (서로 닮지 않은 닮은꼴!)… 우리 장모님 희례 사라 엄니는 제가 “현희를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걱정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 총각이 우리 막내딸 현희를 데리고 잘 살까?” 

하면서요. 지금 칠십이 넘은 우리 큰처형은 현희를 보면 “너를 보면 어무니(어머니)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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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희례 엄니랑 현희가 닮았다는 뜻이겠지요. 우리 희례 엄니가 애기 받아주러 서울에 오신 다음날, 현희는 

우리 큰딸 지은 아가다를 낳았어요. 저는 그 다음날 직장인 학교에 갔더니, 제가 유학가는 데 필요한 아주 급한 

서류가 있으니 정부청사에 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때 현희에게 연락할 겨를이 없었지요. 그런데 희례엄니는 

“김 서방(저 아오스딩을 가르킵니다)이 피곤해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졌는갑다. 

현희야, 니가 집에 가봐라.”라고 하니, 현희는 첫애기인 지은이를 낳은 다음날인데도 병원에서 눈이 쌓인 겨울 

길을 걸어 우리 집까지 왔습니다, 저를 찾으려고요! 1 킬로미터 정도되는 눈길을 산모(産母)가 걸어왔으니 

현희는 지금도 무릎이 시립니다. 그리고 희례 엄니는 우리 둘째인 대건안드레아를 낳기 며칠 전에 일본에 

오셨습니다. 애기를 낳을 현희가 차를 운전하고(그때 저는 면허증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들 대건안드레아를 낳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산모는 1주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되는 규칙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사람 입장에서 보면 밥은 일본식으로 적지요, 미역국도 안나오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국에서 장모님이 와계시니 퇴원시켜 주세요! 한국식으로 산모는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겨우 얻어서 하루 만에 퇴원을 했고, 현희는 희례엄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대건안드레아를 낳고나서 이어서, 희례엄니는 “애기 또 생기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는 둘째딸 지아 안나를 가졌습니다. 그 무렵 일수 요셉 아부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 일수요셉 아부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딸 지아는 현희와 제 고향인 

송정리에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아는 엄마 현희를 많이 닮았어요. 제 아내 현희가 희례엄니를 

닮았고 지아가 제 엄마 현희를 닮았으니, (우리 희례엄니-현희-우리 둘째딸 지아) 이렇게 세 사람 모두 얼굴이 

닮았고, 성격도 아주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이어서 로사가 태어났습니다. 로사가 태어나고, 다음 다음해에 

희례엄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해드린 것 아무 것도 없이요... “우리 희례 사라 엄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둘의 고향인 전라남도 광산군에서 농협중앙회 일을 하고 있던 현희는 어느 때인가 저를 

만나러 서울에 왔습니다. 얼굴을 봤더니 약간 검게 타있었어요. 다음에 알고보니, 대학에 갈려고 체력장 

준비하느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현희는 예비고사를 보고 1982 년에 광주에 있는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합격해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되는데... 나는 현희한테 장가를 가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1983년 2월 어느날 저는 학교옆에 있는, 제 

영세 성당인, 화양동 성당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성가연습이었겠지요. 그때 둔한 저에게 

어떤 생각이 정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습 도중에 성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양동보다 

조금 시내 쪽으로, 저녁에도 일을 보는 야간 우체국이 있던 왕십리쪽으로 뻐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우체국에서 현희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현희, 나를 택하든지 학교를 택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라는 내용의 전보였습니다. 그때의 안타까운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뜻밖에 그 방법이 

현희 마음을 움직여 주었습니다. 현희는 어제 아침 그때를 회상하며 “어린 나이에 과감하게 학교를 버리고 

당신에게 왔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그해(1983년) 5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겐 

호박이 넝굴째 굴러온 셈이었어요! “우리 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씁니다, 2012년 11월 18일 우리집 막내딸 소화 데레사가 피아노로 

‘로망스(사랑)’를 치는 것을 들으면서요. 569. 현희가 준 공책에서요.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25년 11월 14일.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두고 종예. 칠서벽경. 부라장상. 노협괴경. 2025년 11월 14일 

우리 현희가 준 공책에 씁니다. 예수님! 우리 현희랑 함께요.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두고 두고 좋아(481-484 杜

(Du) 槁(Go) 種(Zong) 隸(Ye)). 쳐서 벽에 (485-488 漆(Tchil) 書(Seo) 壁(Byeog) 經(Gyeong)). 부러졌어 (489-492 府

(Bu) 羅 (La) 將 (Zang) 相 (Sang)). (493-496 路 (No, Lo) 俠 (Hyeobg) 槐 (Gwae) 卿 (Gyeong)).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요 우리 현희가 준 공책에서요. 2025년 11월 17일. 예수님!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고맙당께라우! “되게 좋아? (481-484 杜(Du) 藁(Go) 種(Zong) 隸(Ye)). 치우셔 베개! (485-488 漆(Tchil) 書(Seo) 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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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g) 經(Gyeong)). 일부러 잤어? (489-492 府(Bu) 羅(La) 將(Zang) 相(Sang)). 눕혀 개겨! (눕혀 구겨!) (493-496 路

(No, Lo) 俠 (Hyeobg) 槐 (Gwae) 卿 (Gyeong)).” 아멘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고맙당께라우! 현희가 준 공책에서요, 2025년 11월 17일. 

 

The the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493-496 路(No) 俠(Hyeobg) 槐(Gwae) 卿(Gyeong). “눕혀! 개겨!” Nup-

hyeo! Gae-gyeo! My family members! Please, lay my husband down(Nup-hyeo!) on the mat! And, my husband! How are 

you going to protest(Gae-gyeo!) against me(your wife) after this terrible thing? (Now, the wife is full of angry and of grief!) 

“Thank you so much, My dear mother in-law, Hilye Sarah Kim!”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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